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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年 金融消費者評價

“좋은 다이렉트자동차保險社 順位” 結果

2013.07.25
1. 보험소비자평가 “좋은 다이렉트보험사 순위” 발표 목적

□ 보험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보험사 선택 정보 제공

► 그 동안 보험사의 일방적인 홍보 및 선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제공 되었을 뿐,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에 유익한 객관적인 회사정보는 거의 전무한 상태임.

□ 보험회사의 공식적인 개별 결산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유익

정보를 제공

► 회사별로 흩어져 있는 각 사별 정보는 소비자에게 정보로서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일정한 기준으로 정리하여 유익한 소비자선택 정보로 제공함.

〈 기대효과 〉

□ 보험사간 상호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이롭게 하고,

더불어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함.
□ 보험소비자 평가로 보험사의 경영전반 각 평가부문에 대한 개선노력을

기대할 수 있음.

2. “좋은 보험사 순위” 산정 개요

□ 평가 대상 : 전 다이렉트보험사 [4개사]

□ 평가 기간 : 2012. 4. 1 ~ 2013. 3. 31

□ 평가 자료 :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에 의한 경영공시자료

□ 평가기준

  ► 평가부문 : 보험소비자가 보험사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안정성(40%), 소비자성(30), 건전성(20%),수익성(10%) 등
4대 부문으로 나누고 이 4대 부문별로 가중치를 달리 줌.

► 평가항목 : 부문별 세부 평가항목(10개 항목)별 가중치를 달리 줌

· 안  정  성(40%) : 지급여력비율(25%),책임준비금(10%), 
                  유동성(5%)
· 소 비 자 성(30%) : 10만건당 민원건수(15), 인지,신뢰도(15%) 
· 건  전  성(20%) : 위험가중자산비율(10%),
·                   가중부실자산비율(10%),

· 수  익  성(10%) : 당기순이익(4%),

총자산수익율(ROA)(3%)

운용자산이익율(3%)
□ 평가방법

평가 항목별 순위를 정한 후 평균치 해당사를 100점으로 하고, 평균이상등급은 등급 단계별로 +5점, 이하등급은 –5점씩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화한 후 항목별, 부문별로 가중치를 두어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산출.
좋은 다이렉트보험사 평가항목 및 배율 
	구분


	평 가 항 목

	안정성
	40%
	지급여력비율
	25%

	
	
	책임준비금
	10%

	
	
	유동성비율
	5%

	소비자성
	30%
	10만건당 민원건수
	15%

	
	
	인지,신뢰도
	15%

	건전성
	20%
	지급여력비율
	10%

	
	
	유동성비율
	10%

	수익성
	10%
	총자산수익율
	3%

	
	
	운용자산이익율 
	3%

	
	
	당기순이익
	4%


1. 평가항목은 보험사 경영공시자료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객관적인 계량화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비정형적 비계량 정보는 완전히 배제 하였음.

· 최근의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평가기준과 항목을 변경 조정함

< 평가기준 변경 내역>

	종 전
	변 경
	비 고

	규모(20%)

책임준비금(50%)

자본총계(50%)
	소비자성(30%)

10만건당민원건수(50%)

인지,신뢰도(50%)
	규모를 소비자성으로 변경하고 소비자성 항목으로 교체

비중10%확대

	건전성(30%)

위험가중자산비율(33.3%)

부실자산비율(33.3%)

유가증권평가손익(33.3%)
	건전성(20%)

위험가중자산비율(50%)

가중부실자산비율(50%)
	

	안정성(30%)

지급여력비율(80%)

유동성비율(10%)

수지차비율(10%)
	안정성(40%)

지급여력비율(62.5%)

유동성비율(12.5%)

책임준비금(25%)
	안정성 평가비중 10% 확대

	수익성(20%)

당기순이익(60%)

경과위험손해율(5%)

보유보험료대사업비율(10%)

운용자산수익율(5%)

ROA(10%)

ROE(10%) 
	수익성(10%)

당기순이익(40%)

운용자산수익율(30%)

ROA(30%)


	수익성 비중 10% 축소


3. 2013년 소비자평가 “좋은 다이렉트보험사 순위” 결과
□ 종합순위

· AXA다이렉트는 건전성,수익성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전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더케이손해, 현대하이카,에르고다음 순으로 전년과 순위가 동일함.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사 종합 순위(총괄) >      
            

	순위
	최종순위
	안정성(40)
	소비자성(30)
	건전성(20)
	수익성(10)

	1
	AXA다이렉트(1)
	더케이손해
	더케이손해
	AXA다이렉트
	AXA다이렉트

	2
	더케이손해(2)
	AXA다이렉트
	AXA다이렉트
	에르고다음
	더케이손해

	3
	현대하이카(3)
	현대하이카
	현대하이카
	현대하이카
	현대하이카

	4
	에르고다음(4)
	에르고다음
	에르고다음
	더케이손해
	에르고다음


□ 안정성 순위

· 안정성 순위는 더케이손해가 1위를 차지 했으며, 이어 AXA다이렉트가가 2위를 차지함. 
· 지급여력비율은 더케이손해가 215.25%로 가장 높았고 이어 AXA다이렉트가 194.71로 높음. 업계 평균은 176.70%로 전년 163.8%에 비해 12.9%P 증가 했음.

· 책임준비금은 AXA다이렉트가 4,5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업계평균은 2,641.5억원으로 전년 2,717.5억원에 비해 76억원이 감소함.
· 유동성비율은 업계 평균이 234.24%로, 이 부문의 비율은 현대하이카가 284.90%로 가장 높았으며, 에르고다음이 179.21%로 가장 낮은 유동성비율을 보였음.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사 안정성 순위 >
                                                              (단위:%,억원)
	순위
	손해보험사
	지급여력(25)
	책임준비금(10)
	유동성비(5)

	1
	더케이손해
	215.25 
	2,291 
	251.09 

	2
	AXA다이렉트
	194.71 
	4,514 
	221.74 

	3
	현대하이카
	140.21 
	2,754 
	284.90 

	4
	에르고다음
	156.64 
	1,007 
	179.21 

	
	합    계
	706.81 
	10,566.00 
	936.94 

	
	평    균
	176.70 
	2,641.50 
	234.24 


□ 소비자성 순위

· 10만건당 민원건수는 더케이손해가 29.2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에르고다음이 47.3건으로 가장 많았음. 
· 인지,신뢰도는 AXA다이렉트가 3.8%로 가장 높았음.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사 소비자성 순위 >
                                                                          (단위:%)

	순위
	회사명
	10만건당민원건수(15)
	인지.신뢰도(15)

	1
	더케이손해
	29.2 
	3.1 

	2
	AXA다이렉트
	37.4 
	3.8 

	3
	현대하이카
	30.4 
	1.5 

	4
	에르고다음
	47.3 
	1.7 

	
	합    계
	144.3 
	10.1 

	
	평    균
	36.1 
	2.5 


□ 건전성 순위

· 건전성 순위는 AXA다이렉트가 1위를 차지했으며,위험가중자산비율은 업계 평균이 50.56로 전년보다 6.57%P 증가했으며, 현대하이카가 60.4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냄. 
· 가중부실자산비율은 업계 평균이 전년0.16%에서 0.51%로 0.35%P 증가 했으며, 현대하이카가 0%로 전년에 이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사 건전성 순위 >
	순위
	회사명
	위험가중자산비율(%)
	가중부실자산비율(%)

	1
	AXA다이렉트
	45.33 
	0.10 

	2
	에르고다음
	48.20 
	0.87 

	2
	현대하이카
	60.41 
	0.00 

	4
	더케이손해
	48.31 
	1.06 

	
	합    계
	202.25
	2.03

	
	평    균
	50.56
	0.51


□ 수익성 순위

· 업계의 총 당기순이익은 자동차손해율 악화와 경쟁 등으로 전년 134억원에서 -213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AXA다이렉트가 129억원, 더케이손해가 16억원을 기록했음.   
에르고다음은 (246억원으로 전년에 이어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현대하이카는 (112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함.

· 총자산수익율(ROA)은 업계 평균은 (2.95%로 마이너스로 돌아서 섯으며 AXA다이렉트가 1.97%, 더케이손해가 0.46%를 기록 했고,반면 에르고다음이 (11.53%로 전년에 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현대하이카가 (2.71%로 마이너스를 나타냄.

· 운용자산이익율은 업계 평균이 3.69%로 AXA다이렉트가 4.38%로 가장 높았으며, 더케이손해가 2.88%로 가장 낮았음.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사 수익성 순위 >
                                                                          (단위: 억원,%)
	순위
	회사명
	총자산수익율(3)
	운용자산이익율(3)
	당기순이익(4)

	1
	AXA다이렉트
	1.97 
	4.38 
	129 

	2
	더케이손해
	0.46 
	2.88 
	16

	3
	현대하이카
	-2.71 
	4.05 
	-112 

	4
	에르고다음
	-11.53 
	3.46 
	-246 

	
	합    계
	-11.81
	14.77 
	-213

	
	평    균
	-2.95
	3.69 
	-53


<참고>                 좋은 보험사 평가항목 용어 해설

	부문
	항 목
	내 용 및 산출식 

	안정성
	지급여력비율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영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지급여력비율이 기준 100%에 미달할 경우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등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책임준비금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장래에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지급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공제한 수치임.

	
	유동성비율

	유동성 자산(고정 이하 자산을 제외한 잔존만기 3개월미만 가용 유동성자산)을 평균지급보험금(최근 1년간 3개월 월평균 지급보험금)으로 나눈 비율로 보험사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냄.  

	소비자성
	10만건당 민원건수 
	-금융감독원 발표자료(2013.5.27)

 민원건수를 보유계약 10만건 당으로 환산한 건수 

	
	인지,신뢰도
	 -매년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가 뽑은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 투표비율.
  소비자에게 가장 믿음을 주고, 최고의 가치를 제공한 금융사를 소비자가 직접 선정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참여사는 하위사 평균으로 산입함)

	건전성
	위험가중자산비율 
	자산별로 위험가중치를 부과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총자산은 대차대조표상의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및 퇴직보험과 특별계정자산을 제외한 금액임 (위험가중자산은 총자산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산별 위험가중치를 부과하여 산출 함[총자산 및 위험가중자산 산정시 보험미수금 대상자산은 거래처별로 보험미지급금을 차감한 잔액임]  

	
	 가중부실자산비율
	가중부실자산을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으로 나눈 비율로서 자산건전성분류대상 자산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며, 가중부실자산은 자산전성분류대상 자산중 건전성 분류에 따른 고정자산분류자산의 20%,회수의문분류자산의50%,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임.

	수익성
	당기순이익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에서 비용과 책임준비금 적립후의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말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이익을 많이 낸 회사임.

	
	총자산수익율(ROA)
	전회계연도말 총자산과 당년도말총자산에서 계약자배당전이익잉여금을 뺀 금액을 2로 나눈금액을 계약자배당전이익잉여금을 나누어 산출한 비율로 반기 및 분기결산시에는 준비금충당액을 전회계년도말 총자산과 당분기말 총자산에서 준비금충당액을 뺀 금액을 2로 나누어 4를 경과분기수로 나눈 금액을 총자산 수익율로 활용함.

	
	 운용자산이익율
	투자영업이익을 경과운용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비율이 높을 수록 수익성이 좋은 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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